
도요보의 3개년 계획 “캐시·플로”경영으로 추진 

2004년에는 섬유사업을 흑자로 

 

도요보는 섬유 사업을 흑자로 만들기 위하여 생산 및 영업 부분의 직접인

원을, 도요보가 현 체제로 올릴 수 있는 흑자의 극한선(極限線)인 한계이익

(限界利益)에 걸 맞는 규모로 조정하고, 의류의 경우 누구나 쉽게 생산할 수 

있는 일반 소재는 줄이고, 도요보의 독특한 기능 소재나 의류용이 아닌 각종 

다른 용도의 소재를 늘려나갈 것을 금년(2002년)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

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 

도요보의 2001년도 단체(單體)섬유사업은 경상손익베이스(經常損益 base)에

서 자동차용의 타이어·코드(tire cord)나 에어·백(air bag)등의 산업용 상품이 

호조를 보였고, 의류용은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 모두 전년보다는 개선되었

으나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,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이지는 못하

였다. 

그러나 1999년 3월말 약 3,400명이었던 섬유사업의 직접인원을 2002년 3월

말에는 비의류 부문으로의 전근(轉勤) 및 사직 등의 자연 감소로 1,770명으로 

축소하였고 내년 3월말까지 1,530명으로 줄여, 처음으로 비섬유 사업의 1,650

명 이하의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. 이와 같은 사업별 인원배치(人員配置) 조

정은 일본 시장으로의 섬유품의 수입침투율(輸入浸透率)이 해마다 늘어나 일

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“경영에서 적자를 내지 

않기 위하여 한계이익에 알맞게 고정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”라고 한다. 

 “캐시·플로(cash flow)경영”에 따라 단체전사판매고(單體全社販賣高)중 

26%를 차지하는 의류용 범용섬유(汎用纖維)의 비중을 2004년까지 20%로 떨



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3년 안에 150억엔 정도로 판매고가 감소하게 되는데, 

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능 섬유소재 등의 특화품(特化品)을 50억엔 늘릴 경우 

판매고는 2001년과 비교하여 100억엔이 줄은 1,050억엔 정도로 될 것으로 전

망하고 있다. 

또한 금년 4월부터 천연섬유와 화학섬유의 두 사업본부를 통합한 섬유 사

업본부의 경우, 회사를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“적자 운영을 하고 있

는 상태에서 분사하여도 어려울 것이므로 모든 조치가 끝나 흑자로 돌아선 

시점에서 고려하겠다”고 하고 쓰루가(敦賀)공장을 쓰루가 섬유, 쓰루가 기능

재 및 쓰루가 폴리마 3공장으로 나누어 각 사업본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

있도록 하였다. 


